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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맛집 탐방 신경과 음식 먹기 신경’ 발견
 맛집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 찾은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 이런 욕망들은 뇌의 어느 

신경들이 담당할까?

 개인별 특징에 맞춘 개인맞춤 식욕억제 신약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생존을 위해서는 음식을 찾아가는 행동과 찾은 음식을 먹는 행동을 각각 따로 정밀

하게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들은 식욕을 단순한 1단계 

행동으로 바라보았기에, 뇌의 어떤 신경들이 이런 다단계 행동들을 각각 지휘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대 의과대학 최형진·김상정 교수와 이영희·김유빈·김규식·장미래 연구원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쥐를 초소형 현미경을 사용하여 각각 신경들의 활성 패턴 앙상

블을 관찰하고, 신경 활성을 조작하여,‘맛집 탐방 신경’과‘음식 먹기 신경’을 각

각 밝혔다. 

 ‘맛집 탐방 신경’과‘음식 먹기 신경’은 가측 시상하부의 렙틴 수용체 신경군집 

안에 숨어있었다. 신경들의 활성을 관찰하는 앙상블 분석을 통해,“맛집 탐방 신경”

과 “음식 먹기 신경”이 각각 해당 시기에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해당 

신경들을 조작하는 실험을 수행했다. 맛집 탐방 실험에서, 해당 신경을 활성화시키자 

쥐는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찾으려 돌아다녔다. 반대로 맛있는 음식 먹기 실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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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신경을 활성화시키자 쥐는 눈앞에 있는 음식을 즉각적으로 먹는 모습을 보여주

었다. 

 흥미롭게도 이 맛집 탐방 신경과 음식 찾기 신경은 배고플 때에만 활성화되도록 조

절되고 있었다. 배고픔 신경에서 분비되는 NPY 단백질이 NPY수용체 신경에 작동해

야만 활성화될 수 있는 국소 억제 기전을 밝혔다. 이와 같은 배고픔에 의한 조절 기

전은 어떻게 배고픔이 섭식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기전을 제시한다.

 이번 연구는 음식을 찾아가게 하는 행동과 음식을 먹게 하는 행동이 서로 다른 신

경들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는 최초 연구로 국제 학술지‘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Nature Communications)’2023년 3월 17일(금)자로 보고되었다.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23-37044-4)

 최형진 교수는 “후속연구로 해당 신경군집의 분자적 속성을 밝힐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맛집 찾기 충동성이 큰 사람들, 평소에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눈 앞에 음식을 

보면 순간적으로 먹게 되는 사람들 등, 개인별 특징에 맞춘 개인맞춤 식욕억제 신약

을 만들어 비만과 대사질환 시장을 선도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와 MRC 선도연구센터 과제로 지원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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